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새싹 카페 실험 원리  쌍떡잎과 외떡잎 식물의 이해

실험 시간  30분 실험 분야  생명과학 실험 방법  4인1조 , 개별실험 

세트구성물 화분 거치대 도안, 화분, 종이컵, 흙, 양면테이프, 씨앗2종(보리+유채), 숟가락, 스포이트 

교사준비물 물 학생준비물 유성펜

실험 결과  작은 화분 2개가 들어있는 거치대 세트를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실험팁

 TIP 1. 식물을 기르는 실험의 특성 상 바로 결과를 볼 수 없지만 교실이나 집에서 식물을 기르며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약 3~4일이면 싹이 틉니다. (실험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IP 2. 화분 수급에 따라서 갈색의 화분이 제공되기도 하고, 투명 페트컵 화분이 제공될 때도 있습니다.

       투명 페트컵 화분으로 만들 때에는 물을 줄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의 양을 천천히 지켜보며 넣습

니다.

       화분처럼, 바닥을 송곳으로 몇 군데 뚫은 후 사용하면 물을 주며 기르기가 수월합니다.

 유채와 보리를 본 적이 있나요?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잎과 꽃 또는 열매의 사진을 비교해봅시다.
 오늘 실험에 쓰이는 씨앗이 크면 어떤 모습인지 찾아보고, 그 생김새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쌍떡잎식물 [雙─植物, Dicotyledoneae]  

씨앗의 배에서 처음 나오는 떡잎이 두 장인 식물로 쌍자엽식물(雙子葉植物)이라고도 하며 떡잎이 한 개인 외떡잎식물과 

구분된다.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

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약 

6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

는데, 현재에도 이를 대신

할만한 분류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쌍떡잎식물의 특징

쌍떡잎식물은 대체로 잎이 

넓고 그물맥으로 되어 있으

며 꽃잎의 수가 4나 5의 

배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

되어 있고 물관과 체관 사

이에 고리모양의 형성층이 

있어서 부피생장이 일어나

므로 줄기가 굵게 자랄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의 구분이 뚜렷한 곧은뿌리로 되어 있다. 



쌍떡잎식물의 종류

완두콩, 강낭콩, 녹두, 팥, 무, 배추, 상추, 명아주, 질경이, 

당근, 클로버,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있다.

쌍떡잎식물은 외떡잎식물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

어 있으며 그 수는 약 20만 종에 이른다.

변종 쌍떡잎식물

쌍떡잎식물에는 겉보기에 떡잎이 한 개처럼 보이는 특이한 

식물이 몇 종이 있다.

카룸 속에 속하는 것들은 2개의 떡잎이 합해져서 1개처럼 

되어 있으며,  게스네리아과의 어떤 종은 떡잎 2개 중 한 

개가 단축되어 한 개처럼 보인다. 또한 후추과의 어떤 종은 

떡잎 한 개가 덜 발달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아서는 외떡잎

식물로 착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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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떡잎식물 [Monocotyledoneae]  

종자식물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배(胚)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떡잎이 한 개인 식물로, 단자엽식물(單子葉植物)이라고도 

한다.

 밑씨가 씨방 속에 들어있는 속씨식물은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구분하는데 떡잎이 한 장인 식물을 외떡잎식물이

라고 하고 떡잎 두 장이 마주보며 나오면 쌍떡잎식물이라고 하며,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떡잎식물은 꽃잎의 수가 3의 배수인 경우가 많으며, 외떡잎식물의 종류로는 잔디, 벼,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피, 대나무, 강아지풀, 난, 제비붓꽃, 갈대, 부들, 억새풀, 마늘, 튤립, 군자란 등이 있다.

 이들의 잎은 가늘고 면적이 좁으며 잎자루가 없고 나란히맥을 가지고 있다.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의 구분이 없는 수

염뿌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줄기를 보면 관다발에는 물관과 체관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형성층이 없어 부피생

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줄기가 굵게 자라지 못한다.

 외떡잎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과(科) 2,000여 속(屬) 약 4만 종이 분포되어 있으나 쌍떡잎식물보다는 그 수가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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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두해살이풀. 

 

계  식물  

문  속씨식물  

강  외떡잎식물  

목  벼목  

분포지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시베리아, 알프스,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 티베트, 페루, 한국  

서식장소/자생지  중국 양쯔강 상류의 티베트 지방, 카스피해 남쪽 

터키 부근  

크기  높이 약 1m  

 주요 재배식물의 하나로서 높이 1m 정도다. 마디가 높고 원줄기는 둥글다. 속이 비어 있고 마디 사이가 길다. 잎은 어

긋나고 넓은 줄 모양의 바소꼴로,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너비 10∼15mm이고, 녹색 바탕에 다소 흰빛이 돈다. 잎자루

는 잎집으로 되어 원줄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녹색으로 털이 없으며, 잎혀[葉舌]는 짧다. 

 이삭은 줄기 끝에 달리고, 한 이삭에는 15∼20개의 마디가 있다. 한 마디에는 3개의 영화(穎花)가 달린다. 한 마디에 

달리는 3개의 영화가 모두 여물어서 얼기설기 달린다. 그러므로 씨알의 배열이 6줄로 되어 여섯줄보리가 된다. 3영화 

중 가운데 영화만 여물고 2개의 영화는 퇴화되어, 씨알이 2줄로 배열되는 것은 두줄보리가 된다. 

보리의 영화에는 외영과 내영이 있고, 1개의 암술과 3개의 수술이 있다. 외영의 끝에는 까락[芒]이 달려 있다. 까락의 



길이에 따라서 장망(長芒)·중망(中芒) ·단망(短芒), 까락 흔적만 있는 흔

적망 등이 있다. 보리 종류나 품종에 따라 달라진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야생종이 발견된 지역을 토

대로 여섯줄보리는 중국 양쯔강 상류의 티베트 지방, 두줄보리는 카스피

해 남쪽의 터키 및 인접 지역을 원산지로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보

리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지

금부터 7000∼1만 년 전에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두줄보리의 재배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라크 북부의 자르모 유

적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이삭이 부러지지 않은 두줄보리의 알과 

수축(穗軸)을 발견하였는데, BC 5000년경에 이미 두줄보리의 재배종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에서는 은(殷)나라 때 갑골문자에서 보리에 해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보리가 오곡 중의 하나로 설

정된 것이 BC 2700년경의 신농시대(神農時代)라는 점에서 고찰한다면, 그 재배 역사가 매우 오래됨을 알 수 있다. 한

국에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일설에는 4∼5세기경에 보리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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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생장

식물의 생장이란 식물의 씨앗이 발아하여 뿌리·줄기·잎을 내며, 그 후 광합성이나 질소 동화를 하면서 점차 

크기와 무게를 더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는 대부분 다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생물 개체가 생장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생장 곡선(生長曲線)[편집]

옥수수를 예로 들면, 생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싹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는 천천히 진행되다가 그 후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특히 어떤 종류에서는 이 시기의 생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죽순은 흙에서 머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하루 동안 60cm나 자라며, 

며칠 안에 사람 키보다 더 커지는 것도 있다. 또한 망태버섯이라는 종류는 1분 동안 5mm가 자라기도 하

며, 밀의 수술은 1분 만에 2mm가 자라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빠른 생장 시기가 잠시 계속된 뒤에는 속도가 

점차 느려져 나중에는 완전히 멎어버린다. 그러므로 생장 과정을 그래프에 나타내면 S자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생장 곡선'이라고 한다. 한편, 길이가 아닌 무게의 증가에 따른 생장 곡선도 같은 형태를 나타

낸다. 

식물의 생장과 온도[편집]

식물 생장은 온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어느 한계까지만 온도 상승과 더불어 생장 속도가 증가

할 뿐, 적정 온도를 넘으면 오히려 생장이 억제된다. 이와 같은 식물의 생장과 온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생장은 세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세포의 활동은 온도가 높을 때에 활발하므

로, 이때에 생장 속도도 빨라진다. 그러나 알맞은 온도 범위를 넘어서면 고온으로 인하여 세포의 주요 성분

인 단백질이 변화되므로 오히려 세포의 활동이 나빠져서 생장이 억제되는 것이다. 식물 생장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 옥수수가 싹을 틔우는 온도는 33-34℃인 데 비해, 

고산 식물은 냉온에서도 잘 견딘다. 

식물의 생장과 빛

온도와 마찬가지로 빛도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 한 이유는 광합성 속도가 빛의 세기에 의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광합성 촉진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콩은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싹이 틀 때 저장 물질이 있으므로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도 빛을 쬐어 주지 

않으면, 잎이 거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콩나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콩나물에 다시 빛을 쬐

어 주면 정상적인 식물로 생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빛이 광합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면에도 영향

을 미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빛은 대체로 식물체를 정상 상태로 생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빛은 식물에 중요하다. 


